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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는 한국의 지역 소멸 문제에서 핵심 이슈로,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하다. 본 연구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지역의 정주의식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으로서 문화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화도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서귀

포 문화도시 성과분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참여 

유형을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으로 구분하고 정주의식과의 관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문화도시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자 77.3%, 거점공간 이용자 78.2%가 

정주의식에 ‘그렇다’ 이상에 응답하여,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긍정적 

관련성을 지닌 유효한 정책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주의식 수준은 참여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는 30~40대 젊은층에서 정주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점공간 이용 집단에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할 때에만 정주의식에 유의한 관

련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프로그램 유형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

은 반면, 거점공간 이용 집단에서는 악기 도서관만이 정주의식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 이 결과는 지역민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유기적으

로 결합될 때에 정주의식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 참여

와 정주의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역 소멸에 대응할 인구 정책의 

한 축으로서 문화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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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는 한국의 지역 소멸 문제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8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절반이 넘는 129곳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

류되고 있다(이상호, 2025). 이러한 통계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이 어느 특정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사람들이 왜 지역

에 정주하는지 혹은 정주하지 않는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

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의 유출과 수도

권 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사회정책방향, 2024). 이는 물리적ㆍ경제적 분야에 

집중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역에서 정주의식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하수정 외, 2021). 실제로 매년 1조 

원 규모로 집행되는 지방소멸기금의 초기 집행 현황에서도 물리적 시설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김동균, 2024), 문화ㆍ관광 분야의 사업은 2022년 130건에서 2025년 

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 2025).

정주의식은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이라는 심리적 요소 이외에 지역에 거주하려

는 의도를 포함한다(이미애ㆍ이승종, 2016).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

거 환경, 일자리, 교통 등 물리적 요인(김병수ㆍ정철모, 2013; 장철규, 2020; 전성표, 

1999), 사회적 연대,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요인(김진완, 2014; 이경영ㆍ황찬규ㆍ김성

헌, 2022), 문화 경험, 문화 환경 만족도 등의 문화적 요인(박종구ㆍ라도삼ㆍ공자원, 

2007; 원향미, 2025; 이지은ㆍ이경은, 2020) 등으로 형성된다. 이에 대해 최근 연구들

은 물리적 요건만으로는 정주 의식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에서 누

릴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이 정주의식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접근성(원향미, 2025), 문화프로그램 참여(채경진ㆍ강승진ㆍ임학순, 2024), 

문화환경 만족도(송방현, 2020; 이지은ㆍ이경은, 2020) 등이 정주의식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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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 실효

성을 가지려면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설계된 인구 정책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설계된 문화도시 사업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조광호, 2020). 그동안 선

행 연구들은 대체로 문화도시의 효과나 성과를 제시하거나(노수경, 2022; 서우석ㆍ조

광호, 2016; 오동훈ㆍ오근상, 2016) 문화 도시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김창경, 2011; 

박성민ㆍ고대유, 2023; 정지은ㆍ정지영, 2022),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딩을 연계한 

연구(이승훈, 2019; 이지현ㆍ류승완, 2022)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문화도시가 지역 단위에 미치는 성과와 영향을 제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영향이 궁극적으로 지역 단위에 실제적으로 귀결되는 파급력, 

즉 주민의 정주의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과 정

주의식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김창진ㆍ채경진(2025)과 채경진ㆍ강

승진ㆍ임학순(2024)에 한정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문화도시 사업을 구성하

는 핵심 참여 유형을 구분해 정주의식과의 관계를 비교ㆍ분석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문화도시 사업의 어떤 유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인가?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중심에 두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지만, 사

업은 크게 프로그램과 공간으로 구분된다(박준홍ㆍ선민정, 2025; 손유진ㆍ김성수, 

2023). 두 유형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축제, 공연 등

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의 접근이라면, 물리적 환경 기반의 거점 공간

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의 접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참여 

유형을 둘로 구분하고 각각의 참여 방식이 정주의식에 기여하는지를 실증한 연구는, 문

화가 정주의식에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거시적·정책적 단위의 성과 평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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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실제 이해 당사자인 지역사회의 경험에 기반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도시 사업의 참여 경험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어떠한 관련성

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이라는 두 참여 유형이 각각 어떠

한 방식으로 정주의식과 연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두 

유형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 문화도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도

시 서귀포 성과분석」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서귀포 문화도시는 2021년 1차 법정문화

도시로 지정되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 2023년 ‘제1회 올해의 문화

도시’로 선정될 만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사업 기간 동안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사업을 추진해 왔다(진선희, 2024).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문화도시 

사업과 정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인구 

정책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의식 제고 방안으로서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

성과 문화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이론적�배경�

1.�정주의식�

정주의식은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만족감과 더불어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이미애ㆍ이승종, 2016; 전성표, 1999; 최일진ㆍ남항우, 

2015; 최재국ㆍ문국경, 2021). 즉 심리적 만족감, 애착심 등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지가 핵심인 개념이다. 따라서 정주의식은 지역사회

와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소속감, 애착,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심리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기억의 축적과 정서적 유대가 쌓여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지고(Scannell & Gifford, 2010), 지역이 개인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 인지

될 때, 정주의식이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착은 정주의식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이경영ㆍ황찬규ㆍ김성헌, 2022; 최지연ㆍ홍은영, 2016; Lewicka, 

2011), 이는 지역사회와의 사회적ㆍ문화적 경험을 통해 쌓인 집단적인 심리적 연결감

으로서(강신겸ㆍ최승담, 2002; 김진완, 2014),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심리를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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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주의식은 주민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의 이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사회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절반

이 넘는 129곳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

어 있다. 지역 산업이 쇠퇴하고, 지방 재정이 악화되며,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기존 

주민의 추가적인 이탈을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이지은ㆍ이승종ㆍ이

혜림,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는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연구는 대체적으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김진완, 2014; 이지은ㆍ이경은, 2020; 최지연ㆍ홍은영, 2016; 최일진ㆍ

남항우, 2015). 구체적으로 물리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김병수ㆍ정

철모, 2013; 전성표, 1999), 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파악하며(이지은ㆍ이경은, 2020; 

정영아ㆍ김윤지, 2021),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실증하기도 한다(장유미ㆍ이승준ㆍ이

민아, 2023; 김창진ㆍ채경진, 2025). 그 외에 도시이미지, 자긍심과 같은 정서적 요인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다(최지연ㆍ홍은영, 2016).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정주의식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

까지 다차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주거환경, 일자리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정주의식의 

형성 요인을 설명하였다(김병수ㆍ정철모, 2013; 전성표, 1999). 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확충만으로는 정주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원준혁ㆍ

김흥순, 2012; 장철규, 2020; 최진욱ㆍ이주형, 2016),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리적 환

경보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활동이 더 강조되고 있다(김공양, 2016; 김태동, 2014). 이

에 따라 최근 연구는 지역사회 연결과 애착을 형성하는 문화적 활동으로 관심이 확장되

고 있다(이경영ㆍ황찬규ㆍ김성헌, 2022; 장세길ㆍ육수현, 2021). 특히 2000년대 이후 

문화적 재생 흐름과 맞물려,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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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역의 문화 환경이 정주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유미ㆍ이승준ㆍ이민아(2023)는 문화 환경이 정주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지역 주민들이 기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조성에서 문화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지은ㆍ이경은(2020)

은 주거환경 만족도를 생활 환경, 경제 환경, 보건복지 환경, 교육 환경, 문화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화 환경이 전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송방현(2020)은 지역의 문

화 환경이 활성화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비교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격차보다는 거주

지 문화 여건이 문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정

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넘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문화참여와�정주의식��

문화는 단순한 문화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라도삼, 2014; 서우

석ㆍ조광호, 2019). 이는 문화가 지역 사회와 연결될 때,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Evans 2002; Matarasso, 1997)을 의미

한다. 실제로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근저에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경험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 정주의식을 제고하려는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김성

하, 2024).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되려면, 지역 단위에서 문화 향유에 

대한 인식이 ‘문화 소비’에서 ‘문화 참여’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문화 향유는 관람과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문화체육

관광부, 2023, 2024), 문화 향유라는 큰 틀 안에서 소비와 참여는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화 소비는 문화예술을 감상, 관람, 체험하는 활동으로 수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문화 참여는 능동적 관여라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

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해, UNESCO(2009)는 문화 참여를 단순한 소비

를 넘어선 창작, 생산, 기획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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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2) 역시 문화 참여를 단순 소비가 아닌 적극적 관여(engagement)로 설명

하면서 참여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 이를 지역 사회 맥락에 적용해 보면, 지역에서의 문화 참여는 주민이 단순 소

비자에서 생산과 소비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 생산자(prosumer)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양혜원,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문화 참여(active cultural 

participation)’를 단순한 문화 향유나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역주민이 문화 활동의 가

치 창출과 공유 과정에 직접 관여(engagement)하여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

로 정의한다(Piber et al., 2017). 

능동적 문화 참여는 개인의 문화 경험을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감정과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McMillan & Chavis, 1986). 또한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김창진ㆍ채경진, 2025). 이러한 연관

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이지은ㆍ이승종ㆍ이혜림(2020)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 참여가 수

반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경영ㆍ황찬규ㆍ김성

헌(2022)은 주민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 사회 애착을 높이고, 이 애착이 궁극적으로 능동

적인 지역 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장세길ㆍ육수현(2021)은 문화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 자치 역량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 참여가 지

역의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주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희창, 2024). 즉 문화 참여가 

정주의식을 높이고, 높아진 정주의식은 다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송상섭ㆍ한범수, 2012). 이 과정에서 주민은 지역발

전에 협력자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과 참여 의지를 지닌 자치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화 참

여를 위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연구(하수정 외, 2021)에서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가 문화ㆍ여가환경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정주의식 제고는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문화 환경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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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도시의�문화�참여�유형:�프로그램과�거점공간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가능하

게 하고, 지역민의 정주 의식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이다. 문화도

시는 2000년대 이후 탈산업화 시대에 문화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추

구하는 정책으로서, 1985년 유럽문화수도, 2004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도

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로서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조광호, 

2020). 이를 계기로 광주 동아시아 문화도시(2003)와 부산, 경주, 전주 등 지역거점문

화도시가 지정되었고, 이후 지역문화진흥법(2014)에 의거해 법정문화도시(2019), 대

한민국문화도시(2025)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창의

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목표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즉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

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발전을 지향한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

어 문화적 파워가 사회 발전에 연계되는 도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노수경,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토대를 기반으

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여러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와 관련된 사업은 크게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손유진ㆍ김성수, 2023; 최현정, 2025). 이는 지난 20년 간 문화도시 관련 언론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박준홍ㆍ선민정(202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박

준홍ㆍ선민정(2025)의 연구에서 2019년 법정문화도시 지정 이후의 주요 키워드를 분

석해 보면, 프로그램은 축제, 전시, 공연, 예술, 교육, 문화와 관련한 활동으로, 거점공간

은 물리적 공간, 지역, 전시,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춘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문화도시 사업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지역 주민의 일상적 문화 참여를 가능하게 하

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을 높이는 주요한 문화 참여 유형임을 시사한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주의식에 기여하는 

주요 방식과 역할이 다르다.

프로그램은 무형의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경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애착을 순간에 집중적으로 형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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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질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거점공간은 주민의 문화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지역주민은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를 일상적이고 반복적

으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연대와 애착을 강화

한다. 따라서 거점공간 조성은 물리적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필요로 한다(윤서원ㆍ이윤석, 

202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핵심 조건이 있다. 바로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 참여는 단순 향유를 넘어 주민이 생

산과 소비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적 참여자일 때,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과 정주의식 강

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려

면,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조성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라도삼, 2007). 특히 지역민의 삶에 기반한 지역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점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와 문화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 강

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각각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두 유형이 상호 보완 역할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보완 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축제, 이벤트 등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거

점 공간과 서로를 보완하는 차원과 거점 공간 내에서 프로그램이 물리적 공간과 유기적

으로 결합되는 차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도시의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이 정주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독립적,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문화도시의 프로그램 참여는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관련성

이 있는가?

연구문제2. 문화도시의 거점 공간 이용은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관련성

이 있는가?

연구문제3. 문화도시의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정주의식 제고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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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자료�

본 연구는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에서 2024년에 시행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도

시 서귀포 성과분석」 조사(이하 서귀포 성과분석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는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귀포 문화도시 조

성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사업

의 문화적ㆍ경제적ㆍ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등의 이

용자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학술 연구 및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귀포 문화도시 프로

그램 및 거점공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오

프라인 방문 조사와 온라인 설문 응답이 병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그램과 거

점공간을 이용한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유효 표본은 프로그램 

이용자 603명, 거점공간 이용자 216명으로 총 819명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활

용한 본 연구는 이용자 대상 양적 조사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성과를 검증한 실증연구로

서, 이용자 만족 여부 인식과 참여 경험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질적 연구 위

주의 문화도시 평가 분석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2.�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주의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공간)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는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문항이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3

점은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4점은 보통이다, 5점은 다소 동의한다, 6점은 동의한다, 7

점은 매우 동의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이 향상됨을 나타낸다. 정주의식은 서

귀포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데,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변수다(이지은ㆍ이경은, 2020; 최일진ㆍ남항우, 2015; 최지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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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영, 2016). 특히 선행 연구들은 거주 지속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측정을 위해 

이를 단일 문항으로 사용해 왔으며(문경주, 2019; 이지은ㆍ이승종ㆍ이혜림, 2020),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랐다. 다만 단일 문항 측정은 정주의식의 다차원적 

속성, 즉 장소 애착, 심리적 만족감 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독립변수는 프로그램 유형과 거점공간 유형이다. 프로그램 유형은 ‘놀멍장’과 ‘봄꽃 

하영 이서’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서귀포문화도시센터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자 규모와 

만족도가 모두 확인된 두 사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참여가 집중된 주요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참여 유형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또한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구분의 경우, 프로그램은 특정 기간에 운영되는 참여형 

문화 활동으로, 거점공간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리적 문화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거점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자체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 유형이라기보

다는 해당 공간의 이용 경험 즉 공간의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거점공간 유형은 5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 공간은 사업 기간 동안 조성된 

거점 공간 중에서 서귀포문화도시센터가 주요 거점공간으로 지정한 남원문화공원, 

악기도서관, 마을라운지, 스페이스70, 예래문화공간, 무릉문화, 곱딱헌 총 7개소를 선

정하였다. 이들 모두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공간이지만, 예래문화공

간·무릉문화공간ㆍ곱딱헌은 한 범주로 통합하고 나머지 공간은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래문화공간, 무릉문화공간, 곱딱헌 역시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공간별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독립된 범주로 분석할 경우 통계적 추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분석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들 공간을 하나의 ‘기타 지역 기반 문화공간’ 범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소개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문경주, 2019; 이지은ㆍ이승종ㆍ이혜림, 2020; 장유

미ㆍ이승준ㆍ이민아, 2023; 최지연ㆍ홍은영, 2016). 성별은 남녀로 구분하였으며, 연

령은 1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6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취업상태는 무직과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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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행자는 혼자, 친구, 가족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동행자의 경우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 응답자 중 각각 21명과 3명이 중복 응답을 하였다. 이는 문화 공간 방문 시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경향에 따라(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1; 2023) 가족과 친구, 

혼자 그룹이 중복될 경우는 가족으로, 친구와 혼자 그룹이 중복될 경우는 친구 그룹으로 

응답 처리하였다. 

구분� 명칭� 내용� 특징�

프로그램�

놀멍장�

‘노지문화'를�기반으로�한�로컬�브랜드�팝

업�스토어,�전시,�공연,�체험이�어우러진�

복합�문화�마켓

단순히�물건을�파는�시장을�넘어,�브랜드

와�예술가가�협력하는�문화�플랫폼임

봄꽃하영이서�

서귀포�전역의�봄꽃(벚꽃,�유채꽃�등)을�매

개로�마을마다�릴레이�형식으로�열리는�

대표적인�마을�축제

마을�주민과�시민�기획자가�함께�주도하

며,�소규모�지역�단위로�운영함�

거점공간

남원문화공원
서귀포�남원읍에�위치한�남원농협�유휴�부

지를�활용하여�만든�유휴재생공원

아이디어�창작�공간,�공유�사무실�등이�포

함된�복합문화복지공간임�

악기도서관�

도서관처럼�악기를�시민들에게�무료로�한

달간�대여하며,�연습공간,�온라인�강좌도�

무료로�제공하는�복합문화거점�

색소폰�등�관악기,�바이올린�등�현악기,�드

럼�등�타악기�약�20여�종�150여�점�보유함

마을라운지

마을�내의�민간�공간(카페,�공방,�갤러리),�

마을�소유�공간(회관,�복지회관),�청소년�

문화의�집�등을�협약을�통해�'문화�거점'으

로�지정한�공간

서귀포�전역에�약�50여�개의�라운지가�지

정됨.�지역�예술가와�주민이�함께하는�전

시,�공연,�체험�클래스문화�프로그램�과�시

민�네트워킹�활동이�이뤄짐

스페이스70

서귀포의�지역성과�전통성을�담아,�하나

의�공간을�‘70’개의�공간처럼�시민들의�다

양한�경험과�이야기를�담은�주민친화공간�

주민친화공간으로� 공간� 내에서는� 전시,�

공연,�강연,�교육�등이�가능함�

예래문화공간

하수처리장내에�위치한�유휴공간을�재생

해�마을의�생태�자원을�전시,�체험�프로그

램을�운영하는�주민친화�마을�공간�

지역주민�사업과�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됨�

무릉문화공간�
무릉리에�위치하며��농촌의�자연과�문화를�

결합한�복합�문화�공간

농장�및�체험�시설이�있는�무릉외갓집,�농

촌�주민들의�문화생활을�지원하는�무릉문

화의집�등의�시설이�포함됨�

곱딱헌�

�대정읍�상모리에�위치한�로컬�문화공간으

로,�마을의�유휴�공간을�재생하여�로컬�크

리에이터들의�활동을�지원함�

주민들을�위한�문화�프로그램과�전시,�지

역�브랜드�팝업�등이�운영함

<표�1>�프로그램과�거점공간�소개�

3.�방법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과 거점 공간 이용자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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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및 교차 분석으로 살펴보았고, <표 3>에서

는 응답자의 정주의식 정도를 빈도 및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 <표 4>에서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주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뒤, 그 다음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유형을 추가로 투입하여 각 요인이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Ⅳ.�연구�결과�

1.�일반적�특성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취업상태, 동행자 유형을 프로그램 참

여자와 거점공간 이용자로 구분하여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전체 819명의 응답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는 603명(73.6%), 거점공간 이용자는 216명(26.4%)을 차지하고 있

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여성이 약 70% 이상에 해당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은 프로그램 이용자와 공간 방문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로그

램 참여자의 경우 40대가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를 포함하면 

30~40대가 전체의 69.5%에 해당한다. 이처럼 30~40대가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

는 결과는, 자녀의 문화 체험을 위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에 동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이상숙ㆍ이재수, 2023)와 일치한다. 반면, 거점공간 방문자의 비율

은 40대가 28.2%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 뒤를 50대 25.0%, 60대 20.4%가 차지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거점 공간 방문자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비율이 프로그램 참여자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점공간이 이 연령층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상태는 두 집단 모두 취업자가 약 60% 이상이었으나, 무직 역시 30% 이상을 차

지하였다. 이는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의 이용자가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주부나 학

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폭넓게 포함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이유

리, 2014; 이찬민, 2019). 다만, 두 집단 간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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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유형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그램 참여자

와 거점공간 방문자의 동행자 유형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가족 

동반 방문이 65.2%로 가장 많았고 혼자 방문은 10.6%에 그쳤는데, 이는 문화활동 시 

가족이나 친구와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1, 

2023)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거점공간 이용자는 혼자 방문이 38.9%로 가장 많았고 가

족 동반 방문이 26.4%로 가장 적었다. 이는 공원,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적 문화 공간은 

혼자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조경진ㆍ김용국ㆍ김영현, 2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활동으로, 거점공간은 

일상 속에서 개인의 독립적 문화 장소로 선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프로그램과 공

간이 서로 다른 참여 방식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수� 구분 프로그램(n=603) 거점공간(n=216) χ2

성별�
남성� 25.7 27.3

여성� 74.3 72.7

연령�

10대 3.8 5.6

***

20대 3.7 5.6

30대 23.6 15.3

40대 45.9 28.2

50대 15.1 25.0

60대 8.0 20.4

취업상태�
무직� 36.2 32.9

취업자� 63.9 67.1

동행자�

혼자� 10.6 38.9

***가족� 65.2 26.4

친구� 24.2 34.7

주:�*�p<.05,�**�p<.01,�***�p<.001.

<표�2>�이용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단위:�%)

2.�이용자의�정주의식�

이용자의 정주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정주의식 정도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프로그램 참여자는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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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간 방문자는 78.2%로 매우 높았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의 이용자들이 서귀포에 대

한 단순 거주 의사를 넘어, 지역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높은 정주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 제고에 있어 문화가 중요

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하수정 외, 2021)와 맥을 같이하며,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정주 의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그림 1]. 이는 문화 활동 경험이 이용자의 정주의식 향상에 긍정

적 역할을 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김창진ㆍ채경진, 2025; Ann Markusen & 

Gadwa, 2011)와도 부합한다. 

한편 두 집단 간 정주의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χ2(6)=3.757, p=.709; t(817)=–0.876, p=.382). 이 결과와 관련해 주목할 만

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이라는 두 참여 유형이 서로 다른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님에도 정주의식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선 분석

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30~40대의 가족 단위를, 거점 공간은 40~60대의 개인 단위를 

주요 이용자층으로 하여 다양한 집단에게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이용자

층과 참여 방식이 서로 다른데도 유사한 수준의 정주의식을 보였다는 것은, 두 유형이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즉 서귀포문화도시 사업은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생애주기, 문화 활동 패턴, 동행자 유형에 따

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두 유형 모두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넘었다는 점이다. 

유형 간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연결해서 보면, 이는 문화 경험의 질적 수준이 높

고 이용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활력과 공간의 

일상성이 결합하여 주민들의 단순 만족을 넘어선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 정주의식 제고

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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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식� 프로그램(n=603) 거점공간(n=216)

전혀�그렇지�않다� 0.5 0.5

그렇지�않다� 0.7 0.9

약간�그렇지�않다� 1.2 0.9

보통이다 9.6 6.5

약간�그렇다� 10.8 13.0

그렇다� 26.2 23.1

매우�그렇다 55.1

χ2�(p-value) 3.757�(.709)

M�(SD) 6.12�(1.15) 6.20�(1.12)

t�(p-value) −0.876�(.382)
주:�*�p<.05,�**�p<.01,�***�p<.001.

<표�3>�이용자의�정주의식�응답�분포

(단위�:�%)

[그림�1]�이용자의�정주의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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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주의식에�미치는�영향�요인��

정주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프로그램 및 거점 

공간 유형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분산확대지수

(VIF)를 확인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VIF값은 최대 3.47을 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참

여 유형은 1.06~2.54 사이, 거점 공간 유형은 1.02~3.47 사이에 위치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

해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E)를 적용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짓 분석

(ordered logit)을 수행하였다. 두 분석을 적용한 후에도 주요 변수들의 방향성과 통계

적 유의성은 일관되게 나타나, 본 연구는 결과 해석의 직관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기본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용자 정주의식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

여 집단에서 모델1의 설명력(R2)은 1.8%, F값은 2.12(p=0.0609)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모델이 정주의식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경계 수준에 있었다. 개별 변수

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에서 연령만이 정주의식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과 정주의식 간의 비선형 관계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연령 제곱항을 투입하였으나, 제곱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령 효과는 

선형적임이 확인되었다(p=0.436).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이 강할 것이라는 문경주(2019)의 연구

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30~40대 젊은층의 문화 향유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69.5%는 30~40대의 

젊은층이며, 대부분 가족과 함께 방문해 문화 활동을 경험한다(이상숙ㆍ이재수, 2023). 

특히 이들은 지역에서 문화 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제약을 체감하는데, 문화도시 프로그

램은 지역에 부족한 문화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촉진하고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시의 문화 편의시설(urban amenities)과 문화적 활

력이 젊은 연령층의 거주지 선택과 정주의식 형성에 주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제시한 

Clark(2004)와 Florida(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문화 경험이 젊은층에게는 애

착과 자부심을 통해 정주의식을 강화한다는 이승아 외(201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거점 공간 이용자 집단에서 모델 1의 설명력(R2)은 4.2%이며, F값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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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이며, 모델 2에 핵심 변수를 투입하여 모델을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

별 변수의 분석 결과, 가족 동반의 경우에만 정주의식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

히 정주의식이 혼자 방문하는 것 대비 0.533점 즉 8% 증가하며,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 결과를 거점공간 방문 시 혼자 방문(38.9%)이나 친구 동행(34.7%)이 가족 

동행(26.4%)보다 더 많다는 이전 분석과 비교하면, 거점 공간을 가족과 함께 방문할 때 

정주의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동반의 

정서적 유대 효과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거점 공간은 지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공간으로 일회성의 프로그램과 달리, 동행자 유형이 매번 다를 수 있고, 동반자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다르게 형성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는 단순한 문화 

경험의 공간을 넘어 가족과 함께 기억을 쌓으면서 공간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형성되는

데, 혼자나 친구와 방문하는 것보다 정주의식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Clark, Ong 

ViforJ, & Phelps, 2024).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활

동은 정주의식 형성 및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프로그램 유형과 거점공간 유

형이 정주의식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유형 변

수를 추가한 모델 2의 설명력(R2)은 2.0%로 모델 1보다 약간 증가했으나, F값은 2.03 

(p=0.0602)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 구분이 정주의식 제고

에 기여하지 못하며, 프로그램의 종류나 내용보다는 참여 자체가 정주의식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개별 프로그램 유형의 영향력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프로그램 자체의 기여가 없다는 것이라기보다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의 대표 프로그

램인 두 프로그램이 정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놀멍장(플리마

켓)’과 ‘봄꽃하영이서(축제)’는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나, 지역주민이 향유자이

자 생산자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정주의식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서

귀포 성과분석 조사, 2024). 이러한 결과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행위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과 함께 참여하

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도시 프로그램은 개인의 소비 활동보다는 적극적 

참여를 통한 관계 형성의 경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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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주의식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손유진ㆍ김성수, 2023; Scannell 

& Gifford, 2010)와도 일치한다. 

거점 공간 이용자 집단에서도 공간 유형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모델 2에서는 

설명력(R2)이 9.8%로 크게 증가하였고, F값도 2.50(p=0.00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p<0.01). 이는 거점 공간의 경우, 공간의 세부 유형에 따라 정주의식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별 변수 분석에서는 거점공간 중 악기도

서관만이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남원문화공원 대비 0.904점, 약 

13%씩 증가하며 다른 공간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악기 도서관이 물리적 

거점 공간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때문으로 해석된다. 악기 도서관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고가의 악기 20여 종을 무료로 

대여해줄 뿐만 아니라 연습 공간 제공,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강좌 역시 무료로 제공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다(오영재, 2022).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에 적합하다는 점은(강문혁, 2021), 동행자 유형 중 가족이 유일

하게 정주의식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결과와도 연결된다.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매개로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며 정서적 연결감과 연대를 느끼는 과정에서 공

간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악기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거점 공간 유형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은 거

점 공간 활용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 주민이 거점 공간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

은 문화 활동 참여이지만(서귀포 성과분석 조사, 2024), 악기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에서는 일시적 전시회나 휴식, 단순 문화체험 등의 수동적이거나 일반적인 활동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경우 능동적 참여를 통해 정주의

식에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거점 공간의 수동적 이용은 정주의식에 기

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 성과분석 조사, 2024). 이는 거점 공간의 

효과가 공간의 물리적 환경 자체보다는,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이용

의 지속성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정주의식이 원래 높았던 주민들이 프로

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 즉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참여 빈도에 따른 정주의식의 차이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1회인 집단의 정주의식 평균은 6.00점, 2회 6.21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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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점으로 참여 빈도가 높아질수록 정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선

형적 경향성이 확인되었다(p<0.05). 이는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이 지속되고 축적될수

록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이 제고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앞선 회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준다. 

변수�

프로그램(n=603) 거점공간(n=216)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Coef.�(S.E.) Coef.�(S.E.) Coef.�(S.E.) Coef.�(S.E.)

인구사회학적�요인

성별(준거=남성) 0.134(0.110) 0.141(0.110) 0.053(0.171) 0.041(0.168)

연령 −0.109(0.044)* −0.112(0.044)* 0.037(0.056) 0.083(0.058)

고용상태(준거=무직) 0.045(0.101) 0.056(0.101) 0.207(0.162) 0.179(0.163)

동행자(준거=혼자)

가족� 0.220(0.156) 0.196(0.157) 0.533(0.191)** 0.531(0.188)**

친구� 0.183(0.172) 0.177(0.172) 0.185(0.179) 0.258(0.180)

프로그램�및�거점공간�유형

프로그램(준거=놀멍장)

봄꽃하영이서 - 0.120(0.097) - -

거점공간(준거=남원문화공원)

악기도서관 - - - 0.940(0.298)**

마을라운지 - - - 0.571(0.319)

스페이스70 - - - 0.286(0.356)

예래문화&무릉문화&곱딱헌 - - - 0.538(0.294)

R2�/�adj�R2 0.018/0.009 0.020/0.010 0.042/0.020 0.098/0.059

F 2.12 2.03 1.85 2.50**

주:�*�p<.05,�**�p<.01,�***�p<.001.

<표�4>�정주�의식에�미치는�영향�요인

Ⅴ.�결론�및�함의�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도시 서귀포 성과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문화도

시 사업의 핵심 참여 유형인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이 정주의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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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두 유형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에 대

응하는 정주의식 제고 방안으로서 문화도시의 사업의 방향성과 문화의 역할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77.3%, 거점공간 이용자의 78.2%가 정주 의식 정도

에 ‘그렇다’ 이상으로 답해, 높은 수준의 정주의식을 보였다. 분석 결과는 문화도시 사업

이 지역에서 문화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애착과 정주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다. 이는 김창진ㆍ채경진(2025)의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특히 문화도시 사업의 참여 유형을 프로그램과 공간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그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편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연령, 동행자 등에서 서로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이는데도, 정주의식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서로 다른 참여 방식으로 생애주기, 문화 활동 패턴 등이 다른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상호 보완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응답 비율이 

프로그램보다 거점 공간이 4%정도로 다소 높은데,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 지속적이

고 일상적인 문화 경험이 정주의식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과 거점공간 이용자 집단 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참

여자 집단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귀포 문

화도시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자의 70%정도가 30~40대 젊은층이라는 집단적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0~40대는 자녀의 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으며,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30~40대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 문화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

다. 이는 학령기 자녀의 양육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구의 정주의식이나 이주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진완(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다. 그 다음 거점 공간 

이용자 집단에서는 가족 동반의 경우에만 정주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이용 패턴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공간을 방문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지

만, 가족과의 방문이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정주의식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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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프로그램과 공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주의식에 영향

을 미치지만 두 유형 모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경험이 정주의식 형성 및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개인 단위보다 

가족 단위의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공간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이 정주의식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지만, 공통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유발하는 특성이 정주의식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있다. 프로그

램 참여자 집단에서 프로그램 세부 유형인 놀멍장(플리마켓)과 봄꽃하영이서(축제)는 

정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의 구분이 정주

의식에 미치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귀포 주민들은 해당 프로그

램에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도

시 성과보고서(2024)에서도 두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주의식이 매년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30~40대 젊은층이 문화 갈증을 해소함으로써 정주의식이 향

상된다는 앞선 분석과도 연결된다. 나아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참여 기회, 특히 능동적인 참여 기회 자체가 정주의식 형성

에 더 효과적임 시사한다. 이는 비수도권에서는 문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

하다는 점을 밝힌 이전 연구들(문일요,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2)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거점 공간 이용자 집단에서는 5개의 세부 거점 공간 유형 중 악기도서관

만이 유일하게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도서관은 악기 대여, 연

습실 제공, 온라인 강좌 등 특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거점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지속적

인 방문과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악기 도서관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점은, 

해당 공간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는 장소라는 특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악기를 매개로 한 활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단위

의 문화 경험으로 확장되면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지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 향유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애착과 정

주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Matarasso, 1997; Piber et al., 2017)와

도 부합한다.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 모두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도록 

설계될 때, 정주의식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문화도시 사

업의 프로그램은 능동적 참여를 제공하는 기회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거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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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 물리적 공간의 확충이 아닌,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 환경을 단일 항목이나 하위 요소로 다룬 기존 연구와 달리,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참여 유형을 프로그램과 거점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정주의식과의 

관계를 비교ㆍ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이 각각 정주의식에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의 참여 유형이 통합적으로 기획ㆍ운영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순 향유보다 능동적 참여가 정주의식 향상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

민의 참여와 관여가 정주의식 제고의 중요한 작동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

해 문화도시 사업, 나아가 문화가 정주의식 제고에 유의미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가 인구 문제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접근될 필요성을 제안하며, 향후 지역 소멸에 대응할 인구 정책의 한 축으로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이용자 

대조군의 부재로 인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 즉 정주의식이 높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문화 도시 사업 참여와 정주의식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밀접한 관련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빈도 분석을 통해 반복 참여의 누적 효과를 확인

하였으나, 거점 공간은 방문 빈도 문항의 부재로 동일한 수준의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이용자 집단을 포함한 비교 연구와 더불어 거점공간의 이용 빈

도, 체류 시간 등을 포함한 정교한 조사 설계를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

를 모든 문화도시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타 지

역에 확대 적용할 때, 반드시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참여 경험(프로그램, 거점공간)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였으나, 

연령, 동반자 등 참여자 개인의 특성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SEM),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등을 활용해 참여

자 특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능동적인 문화 참여를 구성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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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 예컨대 공동체 연결감, 애착, 주체성과 같은 요인 중 어떤 것이 정주의식 강화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를 추가하여 능동적 참여 경험의 핵심 역할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

석 자료가 특정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한 횡단 조사이기 때문에, 문화 참여 경험이 실제 

정주 여부에 미친 영향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들의 정주 여부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 설계를 도입하여, 정주의식 정도의 변화를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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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Do�Cultural�Programs�and�Community�Hubs�

Enhance� Settlement� Intention?:� An� Empirical�

Analysis�of�Seogwipo�Cultural�City
 

Yun,�Seo-Won․ Shim,�Kyusun․ Lee, Yun-Suk

Enhancing residents’ settlement intention has become a critical issue in 

addressing regional decline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regions where substantial financial investment has not led to effective outcomes 

and explores the potential role of culture in strengthening settlement intention 

through a case study of a designated cultural city. Using data from the 2024 

Seogwipo Cultural City Performance Analysis Survey, this study categorizes core 

participation types into programs and community hubs, comparatively analyzing 

their relationships with settlement intention.

The results show that 77.3% of program participants and 78.2% of community 

hub users reported agreement or higher regarding settlement intention, 

indicating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cultural city participation and residents’ 

attachment to place. Patterns varied by participant characteristics: younger 

residents in their 30s and 40s showed higher levels of settlement intention 

within the program group, while family visits were the only factor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ttlement intention in the community hub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ross program types, however among community 

hubs, only the musical instrument library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Thes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settlement intention i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mbined experience of programs and spaces that enable active and 

sustained participa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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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role of culture as a 

policy approach to addressing regional decline.

 

[Keywords] cultural city, regional decline, settlement intention, cultural programs, 

community hub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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